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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조류인플루엔자 A(H5N1) 감염환자 추가 발생 (ProMED 6.28)

이집트 위생인구부는 Minya 지방에서 34세 남성이 조류인플루엔자 A(H5N1)에 감염되었다고 밝힘. 감염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중이며 현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함.

관계당국은 지난 6.25(수) 발표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한 즉시 병원에 격리시키는 등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환자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카이로 실험실로 보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함. 예방의학

분야 팀이 환자의 거주지인 Minya로 급파되어 환자의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증세가 보이지 않았으며, 10일 후 재검사 예정.

(중국)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OIE 7.9)

● �원인체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7N9

● ‌�조치사항 : 살처분, 국내 이동제한, 스크리닝, 방역대설정, 감염시설 소독, Dipping / Spraying, 백신

금지, 감염동물 치료금지

● �발생현황 : 1건

(이집트) H5N1 사망자 발생 (Vaccinenewsdaily 7.14)

이집트 보건부 관계자는 메니아 주(Menia governorate)에서 H5N1 환자가 발생하여 총 발생건수(total 

number of cases)가 176이라고 발표함. 34세의 건설 인부인 이 남자는 지난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2주전 사망함. WHO에 따르면, 초기 조사 결과 이 남자는 집 근처 시장에서 

감염된 닭과 접촉했고, 지방 당국에서 이 시장에서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함.

:: 해외 AI 동향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위생정보동향

발생일 발생 지역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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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동물성 식품이다. 올레

산, 리놀렌산 등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다른 육류에 

비해 높다. 체내 대사활동에 필수적인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함량도 높은 고급 육류이다. 동

의보감,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등의 의학서에서는 오리가 허한 

것을 돕고 열을 덜어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리고기가 여름철 

보양식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허한 기운 돕고 열을 덜어 주는 여름철 보양식

오리고기는 가금육으로서 닭고기와 같이 백색육으로 분

류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의 풍미와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백색육의 영양학적 장점과 적

색육의 미각적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오리고기는 

예로부터 ‘날개 달린 소’로 불리기도 했다. 

오리고기는 닭고기에 비해 지방이 많은 편이지만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유해한 기름이 적고 체내의 독소를 제

거하는 효능이 있다. 피부의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아미노

산과 피부미용에 좋은 리놀렌산 같은 필수지방산이 풍부

해 피부 탄력과 재생 능력을 촉진한다. 동의보감에는 오리

고기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며 신장, 

순환기, 호흡기 계통에 두루 좋은 것으로 쓰여 있다.

오리, 

몸을 다스리는 

‘날개 달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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